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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열한 경쟁을 뚫고 샌드박스에 입성한 달미(배수지)와 도산(남주혁)의 삼산텍은 샌드박스로부터 투자금을 

받기 전에 실사를 받습니다.  

 

삼산텍의 실사를 맡은 SH 벤처캐피탈의 지평(김선호)은 삼산텍의 정관 등에는 10 점 만점을 주었지만, 

주주명부는 0 점을 주면서, 이 주주명부를 보고도 삼산텍에 투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독설을 

내뱉습니다. 

 

달미를 포함한 창업자들에게 각 16%씩을 분배하고, 기여도가 높은 도산에게는 3%를 더 얹어서 19%를 

분배한 주주명부는 언뜻 보기에 가장 공평한 주주명부처럼 보입니다.  

 

그러나 지평은 공평한 지분율이 결국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, 최악의 경우 다른 창업자가 투자자와 손을 

잡으면 회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그리고 회사에서 뺄 수 없는 사람 즉, 키맨(Key-man)이 되는 

대표에게 지분을 몰아주라고 충고합니다.  

 

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창업자들 도산(남주혁), 철산(유수빈), 용산(김도완)은 지분율을 앞에 놓고 싸움을 

벌이고, 삼산텍은 문을 닫을 위기까지 겪습니다. 

 

그러나 창업자들의 깊은 신뢰와 대표이사 달미의 결단으로 도산에게 64%의 지분을 몰아주고, 대표인 달미를 

포함한 나머지 창업자들은 7%씩의 지분율을 보유하기로 합니다. 
 



 

 

 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3 층 06141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. 02.562.3115 | F. 02.562.3393 | www.seumlaw.com 

 



 

 

 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3 층 06141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. 02.562.3115 | F. 02.562.3393 | www.seumlaw.com 

 

 

  

 

mailto:seungkyu.byeon@seumlaw.com

